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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 주민 숙원사업 해결, 국가보조항로 신규 지정

-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개선을 위해 군산~연도~어청도 항로분리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

위해 2023년 2월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*인 군산-연도-어청도 항로를 분리

하여, ‘군산-연도’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.

   * 사업 채산성이 낮아 민간선사의 운영 기피로 단절된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하여 

위탁사업자가 운영하고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항로

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km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-어청도 항로의

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하여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. 또한, 군산-

연도-어청도 항로상 최단거리수역에 설치된 어망으로 인해 운항저해사고가

빈발하여 안전 운항을 위한 항로분리 요청이 지속된 바 있다.

이에 해양수산부는 군산-연도 항로와 군산-어청도 항로를 분리하고, 군산

-연도 항로에 국가보조항로 예비선인 ‘섬사랑3호*’를 투입하여 1일 2항차로

운항할 예정이다. 또한, 왕복으로 최소 5시간이 소요되던 군산-어청도 항로도 중간

기항 없이 직항으로 4시간으로 운항 시간이 단축된다. 이를 통해 연도와 어

청도 모두 군산과 1일 생활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   * ‘섬사랑3호’는 총톤수 124톤의 차도선으로, 군산에서 연도까지 왕복 3시간 내에 운항

하고 여객 80명과 1톤 차량 3대까지 승선, 선적할 수 있음

이번 항로 분리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가 지역 주민의 어려움에

귀를 기울여 거둔 성과로, 국가보조항로 지정은 2015년 완도-모도 항로 분리

이후 8년 만이다.

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“이번 국가보조항로 신규 지정을 통해 당일 왕복이

불가하여 어려움을 겪던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운항에 기여할 것

으로 기대한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도서민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서지역 정주

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에 만전을

기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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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 관련 사진 

변경 전(항로 분리 전)

군산-연도 항로

변경 후(항로 분리 후)

군산-연도-어청도 항로

군산-어청도 항로

△군산-어청도 항로 운항선박(어청카훼리호)

△군산-연도 항로 운항선박(섬사랑3호)


